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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재밌어도�돼?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그건 옛말이지요.

이제는�즐긴다,�우리의�권리

1월 28일 오전 8시 30분, 두 번째 파업지침이 떨어
졌다. 상사병이라도 걸렸던 것일까, 첫사랑같은 파업의 
진한 여운은 조합원들을 더욱 발 빠르고 단단하게 만
들었다. 파업지침이 떨어지자 경기쎈들은 가장 먼저 
센터를 방문했다. 커피도 마시고, 담소를 나누며! 아직 
조직되지 않은 엔지니어들과 고객들에게 ‘우리 파업 
중’임을 알렸다.   

오전 11시 30분, 엔지니어들이 “입사할 때 6개월간 
교육 받았다”는 수원GCA 앞에서 기습집회를 열었다.  
긴급하게 열렸지만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쌍용
차지부 등 연대단위들이 함께 했다.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말은 이제 다 옛말! 삼성이 바뀌어
야 우리 삶이 바뀐다! 우리가 바꾸자!”는 박성주 부지
회장의 말로 시작한 기습집회는 끝날 때까지 그 기세
가 높아만 갔다.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합원들은 이제 우리의 권리인 파업을 즐기게 되었
다. 점심으로 먹은 주먹밥은 약간 부족했어도, 권리를 
즐기려는 마음은 단단했기에.

뜬다!�떠!�라이징�★�스타�

투쟁을 이어가면 갈수록, 눈에 띄는 조합원들이 많
기도 하다. 배태랑 민중가수 ‘박준’동지마저 놀라게 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혁명의 투혼’과 ‘열사가 전사에
게’를 강렬한 락발라드로 선사한 평택센터의 이주용조
합원이 바로 오늘의 라이징★스타다. 끼있는 조합원들
의 활약이 기대된다. ‘라이징★스타’가 뜨는 만큼, 파업
에 대한 우리 자신감도 뜬다! 떠! 

파업의�춤바람,�전세계로�앗싸!�

처음에는 쭈뼛쭈뼛했지만, 이내 분위기가 후끈 달아
올랐다. “삼바삼바삼바삼바~ 삼성을 바꿔야해. 삼바삼
바삼바삼바~ 우리 삶을 바꿔야해” 노래에 맞춰 모두
가 흔들흔들, 찌르고 찌르고! 경기쎈 춤바람 났네!

전국의 쎈이 출 때까지! 전국의 소비자들이 골반을 
돌릴 때까지! 전세계의 삼성노동자들이 함께 흔들 때
까지! 강남스타일이 따로 있나, 우리가 만든 쎈스타일 
전세계로 수출하자! 무리라고? 삼성을 바꾸려면 이정
돈 해야지. 노래하고 춤추며 우리가 바꾸자! 삼바!

양동작전(陽動作戰),�성공!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수원GCA 앞에서 기습집회를 
여는 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소비자공동행
동을 진행했다. 안산센터에 방문한 안산지역 노동자들
에게 한 내근 엔지니어는 “화이팅!”이라며 응원의 마
음을 전했다. 동수원센터의 직원들은 손과 몸은 제품
에 있지만, 마음은 우리에게 끌리지 않을 수 없다는 
듯 연신 우리에게 눈빛을 보냈다.  

사측관계자들은 신신당부 한다. “센터는 좀 안 들어
가면 안되냐”고. 그래도 우린 할 거거든? 그게 우리 
스타일이거든! 경기쎈 스타일! 

오늘 진행한 양동작전은 앞으로 진화를 거쳐 무궁무
진하게 전개될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과 소비자의 공
동행동을 결합해서, 삼성과 박근혜정권이 좋아하는 
“창조프레임”에 따라 우리 또한 “창조적투쟁”을 변화무
쌍하게 구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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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나로�가는�인천
28일 경인권 파업에 참가한 인천동지들은 딱 한명의 조

합원을 빼고 전원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직후 금속노조인
천지부에 모인 조합원들은 1시간 동안 파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인천동지들도 첫 사랑같은 파업을 하고 배워가는 
중이다. 12시부터 부천센터에서 집회와 점심식사를 마친 동
지들은 1시30분부터 4시까지 내근센터방문투쟁을 벌였다. 
그런데 부천센터는 출입자체를 막는 회사관리자들과 실랑이
를 벌였다. 직장에서 하는 파업은 정당하다. 설혹 직장이 
아니어도 수리하러 들른 고객을 왜 막는 것인가. 경찰이 출
동했지만 막을 이유가 없었다. 결국 모두 들어갔다. 5시에 
조합원들 인천 터미널 주변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6시부터 
구월동로데오거리에서 촛불문화제를 가졌다. 금속노조 인천
지부 주관으로 민주노총과 연대단체들이 함께 했다. 한 조
합원의 부인이 편지를 낭독할 때 그 곁에 선 조합원이 자녀
와 손을 잡고 그 깊은 마음을 전달받는 모습은 감동이었다. 

늘 듣던 유행가 ‘무조건’의 가사를 바꿔 부르는 시간은 모두
에게 그야말로 ‘짱’이었다. 생애 첫 파업을 경험한 부천센터
의 한 신참 조합원은 “노조를 꿈도 꾸지 못했다. 파업도 꿈
꾸지 못했다. 그러나 처음 해보면서 자신감이 팍팍 솟는다
며 끝까지 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권리의 주체로 함
께 성장하고 있다. 아자, 가자, 퐈이팅!

경총은�스파이?
28일 오후 2시 성남센터에서 교섭이 열렸다. 파업인

데도 사측은 교섭에 응했다. 그럼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역시 꽝. 사측은 “교섭국면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경기남부가 파업을 해서 당혹스럽다”고 

했다. 대체 뭐가 당혹스러울까. 노조는 “교섭국면이라

구요? 그게 선언하면 되는가요. 교섭국면이라는 걸 느

끼게 할 뭔 근거가 있냐. 임금과 복지안 혹은 노조활

동보장에 대한 어떤 진척도 없고 그렇다고 전국교섭을 

묶어서 하겠다는 무슨 변화를 느낄 수도 없다. 말로만 

교섭국면선언하면 누가 믿냐”고 했다. 여전히 경총은 

“임금안 준비 중이다. 기본급은 있다. 사장들과 두 차

례 협의를 했다. 사장들이 매출과 임금총액을 비교하

면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이 

얘기 대체 몇 달 동안 해온 지겨운 레퍼토리인가. 

경총은 스파이 아닐까.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오직 

딱 하나의 임무, 시간끌기라는 임무만 받은 스파이가 

아니라면 대체 왜 이러겠는가? 노조교섭단은 “이런 꼴

이라면 우리는 알아서 간다.”고 했다. 경총은 “남부지

역이 너무 앞서가는데 오늘 부산경남쪽에 밤새워서라

도 교섭을 하라고 교섭단을 파견했다. 남부쪽을 최대

한 설득해서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했다. 정말 그런지 

이 소식지 뿌려지기 전에 벌써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린 경총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들이 아무 

쓸데없는 시간끌기용 삼성전자서비스의 간첩인지 아니

면 진짜 뭔 내용이 있는 사측교섭대표인지 다음 주에

는 판단의 칼을 내리쳐야 한다. 간첩이라면 경총 제끼

고 가야 한다. 정말 진전된 안을 내고 말로만 교섭국

면이 아닌 실질적으로 ‘아, 교섭해도 되겠네’라고 느끼

게 하는 뭔가 그럴싸한 조치가 있어야 그땐 우리도 교

섭을 교섭이라 생각해 볼 것이다. 아니라면 이 쓸모없

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핫바지들과 시간 낭비 그만 하고 

삼성전자와 맞짱 뜰 준비하면 그만이다. 경총, 이젠 
까. 당신들 실체!


